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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가톨릭 유치원에서 행해지는 가톨릭 종교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치원에서 가

톨릭 종교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

한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문제는 첫째, 유아 종교교육의 가능성과 교육실천에 대해 어

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우리나라 가톨릭 유치원의 종교교육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가톨릭 유치원 교사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어떠한가? 이를 위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교육의 가능성과 교육실천에 대한 논의는 마리아 몬테소리의 영적인 존재

로서의 어린이 이해, 로널드 골드만의 종교 사고적 발달이론, 토마스 그룸의 ‘삶에서 신앙으

로, 다시 삶으로’ 접근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유치원 종교교육 현황은 현직 가톨릭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현재 가톨릭 유치원에서의 종

교교육은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한 종교교육 시간 부족’, ‘종교교육에 있어서 비신자 부모님과

의 잠재적 갈등의  소지가 있음’, ‘가톨릭 종교교육 교재 및 참고 교안의 부족’, ‘관련 교사교

육의 부족’ 등과 같이 부정적인 측면이 거론되었다. 동시에 긍정적 측면은 ‘유아들이 비형식적 

교육(종교적 분위기)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학부모님과 입학 시기부터 종교교육에 

대한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것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가톨릭 종교교육이 인성교육 측면에

서 누리과정과 조화를 이룬다.’ 등이었다.  

연구의 제안점은 첫째, 가톨릭 유아 종교교육과정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다양한 모델

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과 가톨릭 종교교육의 인성교육 측면에서의 연계가 필요하

다. 셋째, 교사들의 종교교육 실천을 지원하는 교사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넷째, 유아교육기

관에서의 종교교육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므로 종교적 분위기 형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제어 : 가톨릭 유아 종교교육 현황, 가톨릭 유아교육, 유아 종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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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톨릭교회는 교리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에 대해 깊

은 관심을 표명하고 실천해 왔다. 이는 현대 가톨릭교회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

가받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며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공의회 문헌인  그

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G ravissim um  E ducation is) (1965 )을 시작

으로, 교회의 교리교육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한  교리교육총지침 은 교리교육의 사명

을 복음화로 명시하고,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리교육의 대상자들에 이르기까지 교리교

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1) 문헌에서는 가정과 본당, 학교라는 

교육 장소에서 유아와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을 위한 교리교육을 다루고 있다. 특히 

유아를 위해서는 가정교육을 강조하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이루

어지는 종교교육에 유념할 것을 강조한다. 이처럼  교리교육총지침 에서 교육 대상의 

연령과 교육 장소에 따른 교리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리교육

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이는 비단  교리교육총지침  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교

리교육 문헌이 그러하다.  현대의 교리교육 과  교리교육총지침 은 가정을 최초의 교

리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또 가정 교리교육의 대체 불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2) 

유아를 위한 신앙교육에서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황에

서 유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을 충실히 실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스도교 문화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유년

기 자녀를 본당 주일학교에 등록하는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 의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유년기 신앙교육의 중요성과

는 별도로 가톨릭 유치원에서의 유아를 위한 신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현대의 유아는 과거에 비해 가정이 아닌 보

육 기관이나 형식적인 교육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4) 또한 유년기의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가정과 형식적인 교육 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교육의 

효과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유치원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가정의 신앙교육에 대한 여러 연구뿐 아

1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리교육총지침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145-162쪽. 

2 ) 위의 글, 156쪽.

3 ) 한국 전체 초등부 주일학교 대상자는 2017년 기준으로 151,605명이었으나 실제 주일학교 학생은 94,509

명으로 62.3%  정도 등록하고 있다. 참조: 한국천주교회 통계 2017.

4 ) 도남희, ｢영유아의 생활사용 시간과 시사점｣,  육아정책포럼 40(서울: 육아정책연구소, 2014), 2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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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가톨릭 유치원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가톨릭 유아교육 기관의 종교교육 현황과 실태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최송자 

(1997)5), 이응찬(2005)6), 나오진(2012)7), 강승훈(2013)8 )의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들은 

교사 대상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교사들

의 가톨릭 종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심층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가

장 최근의 연구가 2013년의 연구이므로 유치원 누리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도입 된 

2013년 이후의 유치원 교육 상황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톨릭 유치원에서 행해지는 가톨릭 종교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가톨릭 유치원에서 종교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종교교육 현황은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아 종교교육을 심도 있게 연

구하고자 현재 가톨릭 유치원에서 종교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실천에 대해 조사하였다. 

Ⅱ. 유아 종교교육론 고찰

교육 대상의 연령에 따라 교육 목표나 과정,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이는 유아 종교

교육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유아 종교교육에 대한 논의에 앞서 유아에

게 종교교육이 가능한지, 유아가 종교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유아 종교교육론을 전개하고 있는 마리

아 몬테소리, 로널드 골드만, 토마스 그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교육 이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들은 유아를 위한 종교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을 뿐 아

니라 유아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안하고 있기 때

문이다.  

5 ) 최송자, ｢가톨릭 유치원의 종교교육 현황과 개선방향｣(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6 ) 이응찬, ｢가톨릭계 유치원 종교교육의 실태와 그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대구대교구｣(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7 ) 나오진, ｢가톨릭계 유아교육기관의 종교교육 실태: 서울대교구와 의정부 교구를 중심으로｣(가톨릭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8 ) 강승훈, ｢가톨릭계 유아교육기관의 종교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식과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 전주

교구를 중심으로｣(광주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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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리아 몬테소리의 교육론

20세기 영향력 있는 유아교육학자 중 한 사람인 마리아 몬테소리는 자신의 유아교

육 경험과 실증적 관찰을 통하여 어린이의 생명을 돕는 교육이라는 독자적인 교육 원

리를 고안하였다. 어린이의 고유한 특성을 육체적이고 정신적이며 영적인 측면에서 발

견하여 어린이에게 종교교육이 가능하며 필요함을 주장한 것이다. 마리아 몬테소리의  

유아를 위한 종교교육에서 중요한 개념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존재로서의 어린이와 

흡수정신 그리고 민감기라는 개념이다. 몬테소리 교육론에서는 어린이 정신의 발달에 

있어서 환경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데 어린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성장하는 

정신과 발달하는 육체”9)라는 두 요소가 통합적으로 발달한다고 보았다.1 0) 또한 인간 

존재의 영적 측면을 어린이 시기에도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 이에 몬테소리는 인간을 

태아기 때부터 육체적이며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육체적 태아’와 ‘정신

적 태아’, ‘영적 태아’라고 이름 붙였다.1 1) 

흡수정신이란 인지적인 능력 곧, 기억력의 작용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마음, 정신의 

작용으로서 어린이는 환경을 이용하면서 “정신적 근육”을 형성하는데 이 정신적 근육

을 흡수정신으로 설명하다.1 2) 흡수정신은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첫 단계는 출생 후에

서 3세 사이이다. 이 시기는 아동의 흡수정신이 가장 강한 시기이며 이때 아동은 환경

을 통해 받은 “느낌을 아주 상세하게 거의 다 흡수”1 3)하고 느낌을 구체화 시키면서 

새로운 느낌을 기존의 느낌 위에 더하게 된다. 첫 단계에서는 사람의 행동, 말과 같은 

인간 활동을 흡수한다.14 ) 두 번째 단계인 3세에서 6세의 기간은 창조적인 변화가 두

드러지는데, 흡수하는 능력이 계속 작용하면서도 “의도적인 상호관계”를 통한 느낌을 

받아들이는 데에 그 초점이 있다.15 )

흡수정신과 함께 몬테소리는 어린이 정신의 또 다른 특성을 ‘민감기’로 설명한다. 

‘민감기’는 특정 자극에 대한 민감성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종류의 능력

을 특히 발달시키게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1 6) 몬테소리는 ‘흡수정신’과 ‘민감기’라는 

9 ) 조성자,  몬테소리 과학적 교육학 (서울: 도서출판신정, 2006), 107쪽.

1 0 ) 최영희, ｢몬테소리 교육과 어린이의 정신세계｣  가톨릭신학과 사상 50(서울: 신학과 사상학회, 2004), 

245-248.

11 ) 조성자, ｢몬테소리의 가톨릭시즘에 의한 어린이들을 위한 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 활동｣  종교교육학

연구 30(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69쪽.

1 2 ) 마리아 몬테소리, 정명진 역,  흡수하는 마음 (서울: 부글북스, 2014), 44-47쪽.

1 3 ) 최영희,  몬테소리 교육이론 (서울: 디자인클립아트, 2000), 36쪽.

1 4 ) 위의 글, 36-37쪽. 

15 ) 위의 글, 38쪽.

1 6 ) 양금희,  기독교 유아 아동 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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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통해 어린이를 ‘정신적 태아’로서 이해하였다.1 7) 정신적 태아로서의 특징인 흡

수정신과 민감기는 영적인 태아로서 어린이의 발달을 돕는다. 몬테소리는 종교적 인간

학을 바탕에 두고 인간을 ‘영적 태아’로 이해하였는데 종교심을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

로 생각한 것이다. 몬테소리에 의하면 “인간 태아는 존재론적으로 영적”18 )이다. 즉  

아이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영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어린이는 자라면서 

영적 태아의 본질을 통해 종교적인 존재로 발달하게 된다. 어린이는 영적으로 아직 미

완의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발달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19 )

또한 몬테소리는 어린이의 종교적인 본성을 발달시키는 것에 대해 두 단계로 나누

어서 설명한다. 첫 단계인 3〜6세까지는 어린이의 종교적 잠재능력을 개발하는데 초점

을 두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작업을 시작할 것을 강조한다. 잠재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적 본성은 부모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민감기와 흡수정신이라는 정신

적 특성을 통해서 이 종교적 본성이 표출된다고 보는 것이다. 7〜12세의 두 번째 단

계는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작업이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 되는 단계로써 실제로 일

상에서 종교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20 )

몬테소리는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종교교육을 통해 유아기부터 “생

명을 영혼에 점화”2 1)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열리

게 되고 교회 안에서 영양분을 얻기 때문이다. 그런데 몬테소리는 종교교육을 함에 있

어서 지식의 전달이나 인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어린이의 생활을 그 출발점으

로 삼았다.2 2)

이러한 맥락에서  어린이를 위한 종교교육 에서 생활, 성찬례, 미사해설 등의 요소에 

집중하여 종교교육에 대해 말하고 있다. 특히 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성탄절, 부활절, 사

순절,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시기와 같은 전례력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성찬례에 대한 

부분에서는 최후의 만찬과 미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또한 미사의 역사와 여

러 요소들, 제대를 준비하고 제대 위에 있는 성물들과 사제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몬테소리의 교육 이론은 어린이들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기 때문에 교사에게 이러한 교육적인 목적에 맞는 역

할과 함께 개인적인 자질 또한 요구한다. 교사는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질서가 확립된 

17 ) 위의 글.

1 8 ) 조성자, 앞의 글, 206쪽.

1 9 ) 조성자,  몬테소리 교육철학의 이론과 실제 , 창지사, 2011, 105쪽.

2 0 ) 김상인, ｢몬테소리 종교교육에서 전례 교육적 방법 연구｣  누리와 말씀 38(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

회, 2015), 230쪽.

2 1 ) 마리아 몬테소리, 조성자,  어린이를 위한 종교교육 (서울: 미루나무, 1993), 14쪽.

2 2 )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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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어야 한다. 교사는 지적 수준 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 사회적 태도, 정신적인 

특성”23 )이라는 개인의 특성이 올바로 확립되어야 하며 “신앙, 애정, 겸손, 인내와 같은 

덕성”24 ) 이 갖추어 질 것을 요구된다. 더불어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특성 또한 요구된

다. 몬테소리 교사는 몬테소리 교육의 ‘과학적 교육방법’을 이해하고 교육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몬테소리의 교육적 방법, 철학, 학습과정, 환경

구성, 교구와 교재의 활용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또한 어린이에 대한 발달심리적인 

지식이 필요하다.2 5) 이러한 지식과 자질을 바탕으로 교사는 교육 환경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게 된다. 몬테소리 교육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중

요한 만큼 교사는 먼저 환경을 구성하는 사람이 된다. 아이들이 집중 할 수 있는 환경

을 구성하고, 교구를 준비하며 “문고리, 스위치, 위생적인 부분까지”2 6) 어린이를 위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준비된 환경에서 교사는 네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어린이의 발달을 관찰하는 ‘관찰자’와 돌보는 ‘보호자’, 환경과 상호작용을 돕는 ‘촉진

자’, 그리고 ‘환경 그 자체’로서의 교사이다.27 )

곧 몬테소리 교육은 어린이를 정신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면서 어린이들의  

타고난 생명을 더욱 자극하고 정상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열려있는 가능성과 발달을 향한 에너지를 올바로 사

용하도록 돕는 것이 몬테소리 교육의 핵심이다.

2. 로널드 골드만 교육론

로널드 골드만 (R onald G o ldm an)은 영국의 종교교육학자로 인지 발달적 측면에서 

어린이의 종교교육 이론을 전개하였다. 골드만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인지적 능력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는 ‘종교적 사고 발달이론’을 

전개하였다. 그 단계는 크게 ‘직관적 종교기’, ‘구체적 종교기’, ‘추상적 종교기’로 구분

되며 각 단계의 중간 단계를 ‘직관적 종교기와 구체적 종교기의 중간기’, ‘구체적 종교

기와 추상적 종교기의 중간기’로 구분하였다.28 ) 이 분류는 피아제의 분류를 따른 것으

23 ) 김은화, ｢M . M ontessori 과학적 교육학에 의한 교사론 연구｣  M ontessori 교육연구 8(서울: 한국

M ontessori교육학회, 2003), 154쪽.

2 4 ) 신보경, ｢M ontessori의 교사론 연구｣(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30쪽.

2 5 ) 김은화, 앞의 글, 155쪽.

2 6 ) H ildegard H oltstige 저, 박성은 역, ｢M ontessor 교육학에서 교사론 중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몬테소

리 교사의 역할｣  M ontessori교육연구 1(서울: 한국M ontessori교육학회, 1997), 109쪽.

2 7 ) 김은화, 앞의 글, 158쪽.

2 8 )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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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지발달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골드만의 ‘종교적 사고 발달이론’은 피아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종교교육에 있어

서 아동의 인지능력에 초점을 둔다.29 ) 즉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통해 종교교육에 

있어 성인과는 다른 아동의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3 0) 

골드만은 어린이가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인지발달적인 

관점에서 어린이를 ‘지연된 발달’을 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의 종교적 

사고의 발달이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간보다 더 늦어진다는 뜻으로 피아제의 

발달단계 보다 종교적 사고 발달단계는 전체적으로 2〜3년 정도 지연된 발달을 보였

기 때문이다.3 1) 따라서 골드만에게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지적인 접근으로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종교교육의 내용이 대부분 추상적인 것이므로 어린이들의 특

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을 하기 보다는 이성이 발달하는 청소년기에 접하는 것이 옳

다는 것이다. 추상적인 내용을 섣불리 교육하게 되면 잘못된 이해를 지니게 될 수 있

다고 염려한 것이다. 어린이의 인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교육을 하게 되면 종교를 거부

해 버리는 상황을 염려한 것이다.32 )

이에 따라 골드만은 종교교육에 있어 어린이 중심의 교육을 제안하였다. 이전까지의 

성경 중심의 교육은 성인들에게 적합한 교육으로써 어린이의 인지발달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을 주입식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어린이의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 이를 통해 그들의 종교적 개념이 청소년기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교육”3 3)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5〜7세 정도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은 ‘삶’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삶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관련짓는 교육이 필요한데, “부

모의 권위, 자연의 세계, 삶과 죽음, 조직적 종교, 학교 예배”3 4)와 같은 경험들을 활용

하여 교육하고, 교육에서 성경을 조금은 인용할 수 있지만 성경에 대한 교육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는데, 

어린이들은 신비에 대한 감각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골

드만의 종교교육론에 의하면 중요한 것은 성인의 관점에서 준비되고 진행되는 수업이 

29 ) 양금희, 앞의 글, 124쪽.

3 0 ) 임창현, ｢아동기 심리 발달에 따른 신앙교육방안 연구｣(수원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33쪽. 

31 ) 양금희, 앞의 글, 134쪽.

3 2 ) 위의 글, 136쪽.

3 3 ) G oldm an, R ., Relig ious Thinking from  C hildhood to  A dolescence, London: R outledge &  K engan  

Paul, 1964), p .220.

34 ) 양금희, 앞의 글,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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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표현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 시기 어린이를 위해

서는 인지적 가르침을 배제시킨 경험 중심의 가르침을 골드만은 강조하고 있다.3 5) 

골드만의 연구는 어린이의 인지적 능력이 과연 종교적 사고를 따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의 연구는 비유적이고 추상적인 성경의 내용을 어린이들이 이해 할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었고, 청소년기 이전의 어린이들에게는 이러한 추상적인 사

고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종교교육에 있어서 성경의 내용, 추상적

인 개념에 집중하기 보다는 어린이의 삶과 밀접한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으로 골드만의 연구에서 대상 어린이들에게 질문한 성

경 내용이 ‘불타는 떨기나무’,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심’과 같이 어린이들이 이해하기에는 그 수준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

히 이러한 비판은 1990년대의 ‘어린이 영성연구’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는데 어린이 

영성연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도 인지적인 능력과는 별개로 종교적인 경험이 가능하

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종교교육에 있어서 인지능력만이 교육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

니라는 비판이었다.36 ) 

3. 토마스 그룸 교육론

토마스 그룸은 가톨릭 신학자이자 종교교육자로서 그리스도교 신앙교육에서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 이끄는 교육을 제안하였다. 그의 교육은 ‘함께 나누는 프락시

스(shared prax is)’3 7)라는 원리를 통해 삶과 신앙을 통합하는 신앙교육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토마스 그룸은 특별히 유아 종교교육에 국한하여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삶에서 신

앙으로, 다시 삶으로’ 로 명명한 그의 종교교육접근이 모든 연령 대상에게 적용이 가

능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자신의 교육 실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들의 신앙교육 실

천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룸 교육접근의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느님 나라를 위한 총체적인 신앙 

교육”이다. 그리고 가톨릭교육의 특징을 구현하는 교육접근은 ‘삶에서 신앙으로, 다

시 삶으로’ 접근이다. 그룸에 의하면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 교육접근’은 교

35 ) 위의 글, 137-138쪽.

3 6 ) 위의 글, 139쪽.

3 7 ) 토마스 그룸 저, 조영관 외 역,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5), 41쪽. ;  

토마스 그룸 저, 한미라 역,  나눔의 교육과 목회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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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참가자들로 하여금 삶을 신앙으로 가져가도록 또, 신앙을 삶으로 가져오도록 이

끌어 주는 교육인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참가자들이 대화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교

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한다. 곧 참가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신앙인 그

리스도교 비전과 만나고 그 가르침과 지혜를 삶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교 신앙을 실

천하게 되는 것이다.38 )  

그룸은 이러한 교육접근을 “직접 유치원에서부터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학교나 교

육기관 같은 정규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에서 그리고 주일학교나, 신앙교육, 성경모임, 

피정과 같은 비정규적이고 비형식적적인 교육 상황에서도 적용해 왔다”고 한다.39 ) 실

제로 그는 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 성인을 대상으로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 접근을 실행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유치원 교육을 위한 두 권의 교재를 집

필하기도 하였다.4 0) 그는 자신의 실천적 경험과 이론적 근거를 통해 이와 같은 신앙

교육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대상에게 적용가능하다고 말한다.41 )

그룸 교육론의 또 다른 특징은 학생이 주체로서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학생과 

교사 모두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개개인이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 있는 만큼 ‘하느님 나라를 위한 총체적 신앙교육’

에서 학생은 분명히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교육 주체로서의 학생과 교사의 관계 그리

고 상호작용이 강조된다.42 )

그룸의 교육론이 유아 종교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물리적

이고 정서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린이의 생활

과 관련된 사건을 중심으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가톨릭 신앙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에서 가정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가정의 분위기가 가정의 생활방식과, 윤리, 서로에 

대한 이해, 가정의 인생관 등을 수반하며 구성원에게 이러한 요소들이 스며들어 큰 영

향을 주기 때문이다.43 ) 

종교적 분위기 형성은 가정 뿐 아니라 교육기관에서도 중요하다는 그룸의 주장은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도 가정과 학교, 본당과 같이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38 ) 조영관 외, 위의 글, 386-387쪽.

3 9 ) 위의 글, 18쪽.

4 0 ) 토마스 그룸의 유치원 교재로는 C om ing to  G od’s W ord(N ew  York: Sad lier 1988), God w ith  us 

(N ew  Y ork: Sad lier 1982)가 있다.

4 1 ) 조영관 외, 앞의 글, 402쪽.

4 2 ) 이은규, ｢기독교교육을 위한 토마스 그룸의 교육 사상｣  신학지평 16(안양: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2003), 113쪽.

4 3 ) 조영관 외, 앞의 글, 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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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든 적용 가능할 것이다. 

위의 이론을 종합하면 유아에게는 영적인 본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종교교육

이 가능하다는 점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유아의 인지적 능력이  

성인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곧 종교교육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상황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

한다. 몬테소리 역시 전례력과, 미사와 같은 생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

으며 골드만 또한 생활과 밀접한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말한 바 있다. 그리고 토마스 

그룸의 교육론을 통해 단순히 지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이 아니라 삶과 

밀접한 방법으로 종교교육이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가톨릭 유치원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실천 현황

1. 조사 방법과 참여자 특성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 유치원 종교교육에 대한 현장 사례와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

육방법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교사를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

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지는 4개의 항목과 그에 따른 세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가로 개인의 종교성향이 기초적 수준인 외현적인지, 건강하고 성숙한 내재적

인지를 참고할 목적으로 ‘종교성향 척도 조사’4 4)를 함께 진행하였다. 조사는 2017년 

6월에서 2017년 11월 기간 중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서울대교구와 의정부교구 내의 가톨릭 유치원에 재직 중

인 교사 11명이며 참여 교사들의 경력은 1년에서 24년까지이다. 경력과 함께 세례 시

기와 본당 활동에 대해서도 질문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44 ) 종교성향척도는 올포트&로스(A llport &  Ross)의 내재적-외향적 종교성향척도, 페인(Feign)의 외향

적 종교성향척도, 호그(H oge)의 내재적 종교성향척도 등을 참고하여 신영민 외의 연구인 ｢한국판 내

재적-외현적 종교성향 척도의 개발 및 표준화 예비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종교성향척도의 질문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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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경력 

및 

직책

세례시기 

/

본당활동

종교성향 질문에 대한 주요 응답

1
2년

교사

유아세례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청년연합회

§ 주일미사에 반드시 참석 

§ 신앙이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노력. 실제로 일상에 많은 영향을 

줌

§ 성당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좋은 곳

§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관습적이거나 위로를 얻기 위한 것이 아

님

2

4년

 교   

사

유아세례

주일학교 

교사

§ 주일미사에 반드시 참석 

§ 신앙이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노력하며 하느님의 현존을 느낌

§ 신앙이 삶에 기본이 됨

§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안을 주는 것. 기도의 목적은 평안한 삶

§ 비그리스도교인들에게 신앙을 설명할 기회가 있어도 설명하지 않겠음

3
3년

교사

유아세례 

청년 

성가대

§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주일미사에 참석

§ 신앙이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노력. 실제로 일상에 많은 영향을 

줌

§ 기도는 관습적으로 하고 있으며,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안

§ 종교집단에 참여하는 이유는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

를 맺도록 돕기 때문.

4
3년

교사

유아세례  

주일학교 

교사 

§ 주일 미사에 늘 참여하는 것은 아님

§ 신앙이 일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며 실제로도 종교적 신념이 

삶의 태도를 구성함

§ 기회가 되면 비그리스도교인에게 신앙을 전하려는 노력을 하겠음

§ 성당은 사회적 관계를 위한 좋은 장소

§ 신앙공동체 일원과의 관계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요인 중 하나 임

5
11년

원감

유아세례

경력 없음

§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주일미사에 참석

§ 신앙이 일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며 실제로도 종교적 신념이 

삶의 태도를 구성함

§ 성당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장소이지만 이 때문에 신앙생

활을 하는 것은 아님. 

§ 종교를 믿지만 종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음

6
1년

교사

8세 이전 

주일학교 

교사, 

청년 

성가대 

§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주일미사에 참석

§ 종교가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

음

§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안. 기도의 목적은 평안한 삶

§ 종교집단에 참여하는 이유는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

를 도우므로 

<표 1>  인터뷰 응답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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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년

교사

3세 /청년 

전례단 

청년성서

모임

§ 주일 미사는 반드시 참석

§ 신앙이 일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며 실제로도 종교적 신념이 

삶의 태도를 구성함

§ 하느님의 현존을 자주 느끼며 신앙서적을 자주 읽고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와 묵상)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함. 

§ 기회가 되면 비그리스도교인에게 신앙을 전하려는 노력을 하겠음

§ 성당은 사회적 관계를 위한 좋은 장소

§ 기도의 목적은 고통을 줄이고 위안을 얻기 위함

8
7년

교사

4년전 

성인세례

경력없음

§ 주일 미사에 잘 참석하지 않음

§ 신앙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으며 하느님의 현존도 느끼지 

않음

§ 종교의 중요한 목적은 위안을 주는 것이고 기도의 목적은 평안한 삶에 

있음

§ 기도를 관습적으로 함

9
4년

교사

3년전 

성인세례 

경력없음

§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주일미사에 참석

§ 종교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려고 노력 하지만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지는 잘 모르겠음

§ 종교는 일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음

§ 신앙생활을 위해(기도와 묵상)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함. 

§ 종교와 기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단순히 평안한 삶을 위해서나 위안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10
20년

원감

23년 전

성인세례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

§ 주일 미사는 반드시 참석

§ 신앙이 일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 실제로도 종교적 신념이 삶의 

태도를 구성함

§ 하느님의 현존을 자주 느끼며 신앙서적을 자주 읽고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와 묵상)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함. 

§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함

§ 기도의 목적은 고통을 줄이고 위안을 얻기 위함

§ 종교집단에 참여하는 이유는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

를 맺도록 돕기 때문. 그러나 신앙의 목적이 단순한 친목이나 사회적 관

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님

11
24년

원감

13년 전

성인세례

경력없음

§ 주일 미사에 늘 참여하는 것은 아님

§ 신앙이 일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며 실제로도 종교적 신념이 

삶의 태도를 구성함

§ 신앙생활을 위해(기도와 묵상)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함.

§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안을 주는 것이고 기도의 목적은 평안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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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 결과

1) 신앙이 교육자의 삶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

신앙이 ‘일상생활, 교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

은 다음과 같다.  

① ‘교사이기 때문에 신앙을 의식하고 유아를 대하게 된다.’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신앙을 의식하고 유아를 대하게 된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이

는 교사라는 역할 수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신

앙 지식이 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의식은 결과적으로 

교사 자신의 신앙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교사이기 때문에 신앙

을 의식하고 유아를 대하게 된다.’는 응답을 한 교사들은 모두 ‘신앙이 일상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고 또 실제로도 영향을 준다.’고 답하였다. 

일상적으로는 양심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주고 교육 상황에서는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을 하면서 신앙을 생각하게 되고 생활화가 되었다.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아이

들에게 더 종교교육을 잘 해주고 싶었다.

일상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하느님을 더 의식 하게 되었고 유치원 교사로

서 아이들을 대하고, 교사를 대하는데 있어서 좀 더 반성하게 되었다.

신앙으로 인해 미사의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종교교육에 있어서도 하느님을 믿는 

마음이 없이는 거짓말을 하는 느낌,  찜찜함이 있었으나 신앙심이 생기고 나서는 자

신 있게 종교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성당 유치원이기 때문에 신앙을 의식하게 된다.’고 답한 이들은 특히 교육 환경이  

가톨릭이라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적인 영향이 유아

들에게 종교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교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하였다. 이렇게 답한 교사들은 주일 미사에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하

고, 신앙이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며 실제로도 종교적 신념이 삶의 태도를 구성한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교사의)신앙심이 깊더라도 신앙에 대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환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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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힘들 것 같다. 성당 유치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당을 다니고 신앙

을 갖고 있으며, 조금 더 배려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성당 유치원 생활이 신앙과 연관되어 있고 교육에 있어서도 신앙과 연관되어 있

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도 힘이 난다.  성당이 가까이 있기도 때문에 개인적으로 든든

하고, 아이들과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서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② ‘신앙으로부터 교육 활동에 힘을 얻음’

‘신앙으로부터 교육 활동에 힘을 얻는다’고 대답한 이들은 일상과 신앙생활 그리고 

교사생활을 구분하기보다 통합하려는 관점에서 응답 하였다. 신앙이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 일상에는 교사생활 역시 포함된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의 교사경력은 

한명을 제외하고는 20년 이상이었고, 성인이 되어 세례를 받아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해 온 교사들이었다. 종교성향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신앙이 일상에 많은 영향을 발휘

하며’, ‘신앙생활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매일 출근길에 매일미사를 읽으면서 출근하고 그 영향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데

에 도움이 된다. 유치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신앙 때문에 임신 중에도 미사에 가고,  (나의)아이가 저녁마다 같이 기도할 때,   

남편이 세례를 받을 때 모두 감사한 일이었으며 유치원 졸업생들이 선생님 기도 

덕분에 잘되었다며 찾아올 때 감사하다

일상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고,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함

께 축복기도를 하면서 신앙을 되새기는 것 같다.

③ ‘신앙은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앙은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답을 한 응답자들은 유아세례를 받

았지만 신앙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지 않았거나, 성인이 되어 세례를 받아서 신앙생활

을 한 기간이 길지 않은 이들이었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 모두가 ‘신앙이 일상에 영향

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으며’, ‘하느님 현존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종교

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안을 주는 것이고 기도의 목적은 평안한 삶에 있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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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보니까 그럴 사이가 없다. 오히려 예전에는 신앙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

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바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유치원에 계

신 분들이 다 신자인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신앙적이라기보다 일로 다가온다.

신앙이 일상생활, 교사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대부

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특히 ‘일상에 힘이 되며 유치원 생활에 있어서도 

교육을 할 때, 동료 교사를 대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별 영

향이 없으며’ 오히려 ‘신앙을 일로 받아들이면서 힘들다’는 응답도 있었다.   

2) 유치원의 종교교육 현황에 대한 인식

현재 재직 중인 유치원에서 ‘종교교육 현황’, ‘종교교육과 관련한 교사 교육 유무’, 

‘유치원의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 개인의 의견’에 대해 질문하였다.

(1) 가톨릭 종교교육과정 운영 현황

① 정기적이며 교육계획 안에 포함된 종교교육 및 전례력에 따른 종교행사 진행

가톨릭 유치원 가운데는 종교교육 시간을 교육 계획 단계에서 정하고 별도의 수업 

시간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종교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체계적이

고 정기적으로 종교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례 시기별로 부활

절, 성탄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애국조회시간이나 언어전달 시간을 통해서 교육

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만 4세, 5세 모두 연간 교육계획안에 따라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종교교육을 하

고 있다. 특히 교회 전례력에 따라 부활, 성탄, 성월에 관한 교육을 하며 아침 기도,  

식사 전후 기도를 진행하며 만 5세는 종교교육을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다.

교안이 따로 있고 일주일에 한번 5 , 6 , 7세 모두 진행하지만 교사가 수업하지 않

고 따로 수녀님께서 성경 이야기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강, 종강 때에는 

신부님께서 오셔서 미사를 해 주시며 부활, 성탄 행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사회적

인 이슈에 대해 함께 기도한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4번 정도 교육을 진행하며, 두 번은 교사가, 두 번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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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녀님이 진행한다. 일상적으로 아침에 등원하면 축복기도를 담임교사가 해주며 식

사 전후기도, 일과 시작 전 기도를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대표로 하고 있다.  특별한 

행사가 있으며 행사를 위해서, 사회적 이슈가 있다면 이를 위한 기도를 한다. 전례

력에 따른 종교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학식과 같은 행사 때 성당에서 미사를 

드린다.

② 종교교육 시간이 비정기적이며 개강 종강 미사 및 성탄과 부활시기의 종교행사

를 집중적 활용

가톨릭 유치원 가운데는 정규 수업으로 종교교육을 하기 보다는 생활적인 면과 더

불어 부활절, 성탄절 등의 전례 시기와 각 성월에 따른 종교행사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도 있었다. 이는 종교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교육 

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종교교육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안이나 월안에 포함 되어 있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일

반적으로 수녀님이 성경을 읽어주시고, 부활,  성탄과 같은 행사 전에 수녀님이 아

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신다.  생활적으로는 식사 전후 기도를 함께 하고 있다.

교실에 성상과 십자가가 있고, 아침기도, 식사 전, 후 기도를 한다. 별도의 커리

큘럼은 없고, 부활절, 성모성월, 성탄 등의 행사 위주로 진행된다.

정규 수업은 배정되어 있지 않지만 비정기적으로 수녀님께서 동화를 읽어 주시

고, 성월에 따라, 성탄이나 부활절에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등원 후 기도,  

식사전후 기도를 일반적으로 진행한다.

③ 종교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교육 계획안이 없으며 성상, 아침 인사, 식

사기도 등의 생활 교육을 집중적으로 활용

가톨릭 유치원 가운데는 종교교육 시간이 배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해진 교육과정 

없이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등 하원 시, 식사 전·후 등의 기도를 하는 

형식으로 생활 가운데 종교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기적인 교육이 배정되어 있으며 특히 월요일 애국조회 시간이후 항상 진행하

지만 특별한 계획안은 없다. 성가를 배우거나,  이야기를 들려주고,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기도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식사전후 기도, 등원, 하원 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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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상 앞에서 성모님께 인사드리기도 한다.

(2) 종교교육과 관련된 교사교육 여부

① 유치원 자체 교사교육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사교육을 하는 경우는 주로 행사 전에 수녀, 선배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성월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수녀님께서 교육을 진행하신다.

전에는 노틀담 수녀회에서 주관하는 연수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선배 교사가 직

접 후배교사를 교육한다.

② 외부기관 교육 의무참여

외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비정기적, 일회성 교육으로 

진행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교육 사례는 몬테소리 교육으로서, 이 과정은 

종교교육에 관한 내용 외에도 몬테소리 유아교육과정도 포함하여 집중적인 연수가 이

루진다. 

서울교구 교사연수를 다녀왔고 몬테소리 연수를 통해서 종교교육을 하기도 한다.  

유치원에서 비정기적으로 종교 행사 전에 설명을 듣거나 원장 수녀님께서 선생

님들에게 신앙에 대해 말씀 해 주신 적이 있다.

생태영성 연구를 받은 적이 있으며 교구에서 하는 교육에 다녀온 적이 있다.

주말에 피정이나 성지순례를 다녀오거나 수도원 연수, 장상연합회, 교구 유아부

를 통한 연수를 받았다.

③ 별도 교사교육 없이 자율적 참여

유치원에 따라 교사의 종교교육 실천을 위해 유치원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별도의 교사교육은 없고,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해진 연수는 없지만 교사 개인이 필요하다면 요청에 따라 서울대교구 유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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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노틀담 연수, 몬테소리 연수 등을 보내준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

(3) 유치원의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 의견

현재 재직 중인 유치원의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 개인의 의견은 어떠한가? ’를 질문하

였다. 이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현재 재직 중인 유치원의 종교교육에 대한 의견을 종

합적으로 표현하며 응답하였다. 즉 유치원의 종교교육에 대한 평가, 연구 참여자 본인

이 강조하고 싶은 요소, 교사교육에 대한 평가 및 요구 등에 대해 응답하였다.  

①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응답자 중 세 명은 현재 유치원의 종교교육에 대해서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유치원에서의 종교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

우도 있었으나 유치원의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의견이 유치원

의 현재 종교교육 정도와 부합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치원의 종교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의 수준이 적당한 것 같다.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활동 위주의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내용이 어렵다 보니 아이들이 잘 이해했는지 걱정된다.

현재의 (유치원에서)종교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② ‘보다 체계적인 종교교육 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보다 체계적인 종교교육 과정운영에 대한 의견에서 교회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생

활과 종교의 밀접한 관계를 중요시 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종교교육 과

정이 아이들에게 매력적이고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종교교육 

과정과 유치원 누리과정 사이의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회력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특히 생활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하고, 

생활에 종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면 좋겠다.  3년 동안 전례력에 따라 

종교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전년도의 전례력을 금년까지 기억한다. 이것이 앞으로도 

이어지면 신앙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재 종교교육이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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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의 종교교육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아이들에게 매력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체계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추가해서 교육하거나 행사에 집중하고 마는 부분

이 현재 있기 때문에 향후 종교교육 과정에 편성이 되면 좋을 것 같다.

교리적인 내용 뿐 아니라 수업 외에서 다룰 수 있는 인성, 다양한 덕목들은 수업 

시간외에 따로 교육하면 좋겠다.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탄력적인 교과 운용이 어렵

기 때문에 이를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다.

③ ‘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중에는 종교교육을 행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 수업을 준비해야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교육 모델이 될 만한 교안이나 교재를 통한 도움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을 위한 종교교육 연수가 필요하며, 올바른 

신앙에 바탕을 둔 종교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교사를 위한 신앙교육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사가 본인의 힘만으로 종교교육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교교육

에 대한 자료와 교사교육을 지정해 주면 교사로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

다. 인터넷에서 찾는 자료는 한계가 있고 자료들도 유아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것 같

아서 아쉽다.

예전에는 교사들이 따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체계적인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주일학교 월례교육에서도 많

이 배웠는데 요즘에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본다.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이다.

성당 유치원이다 보니까 종교행사에 대한 의미 없이 그냥 행사처럼 진행되는 부

분이 있는 것 같다. 종교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교사들이 일반적인 행사로서 받아

들이는 점이 문제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사들 개인이 신앙에 바탕을 둔 교

육을 해야 한다. (환경을)꾸미고 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교

사가 느끼지 않으면 단지 행사로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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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신자 학부모의 부정적인 의견이 조심스럽다.’

유치원의 종교교육에 대한 우려와 종교교육 상황에서의 어려움은 누리교육과정을 

시행함에 따른 시간적인 한계 뿐 아니라 비신자 학부모와의 갈등에서 비롯되기도 하

였다. 유치원에 따라 유아가 입학 할 때, 학부모로부터 종교교육에 대한 동의를 구하

는 유치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유치원도 있었다. 그런데 동의를 구한 유치원의 경우에

도 교사들은 비신자 학부모의 종교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어느 정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신자인 부모님들은 이러한 종교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기 때문

에 사전 협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사전 협의가 있어야 조금 더 당당하게 교육

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교육을) 하기에도 교사 입장에서 불안하다.

종교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편해 할 것 같다.

그러나 가끔 종교교육에 있어서 과한 부분이 비신자 부모님들에게는 부담이 된

다. 천주교와 접점이 없는 부모님이라면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 성

지순례를 안 보내려는 분도 계시고, 종교 행사 때 안 보내시려는 분도 계시다. 

⑤ ‘종교교육은 아동 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도움이 된다.’

종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은 유아에게 뿐 아니라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에게도 미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종교적 교육 분위기 형성이 유아

와 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성당 부속 유치원으로서 아침에 기도를 하고,  종교교육을 하면서 종교적 교육 분

위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이들 뿐 아니라 교사들도 해당된다. 이런 

분위기에 노출 되는 것은 성인들,  곧 신자 교사나 비신자 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

다. 비신자 선생님도 가톨릭 용어와 분위기로 인해 긍정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

로 여겨진다.

교사들의 답변은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본인이 재직하는 유치원의 현행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활동의 부족,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미비, 아이들 수준

에서는 내용이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교회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교사를 위한 교재나 교안 같은 자료의 부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사교육의 미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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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하였으나 동시에 종교적 분위기가 교사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염려가 되는 사항으로는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종교교육을 하기

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비신자 학부모들이 종교교육을 부정적으로 바라 볼 것 

같다고 염려하는 의견이 있었다. 

4)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실천이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

교사 개인은 종교교육/신앙교육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종교교육/신앙교육

이 교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개인의 본당 활동 경험이 종교교육에 도움이 되는

지를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서 종교교육과 신앙교육에 대한 용어를 특별히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교사들이 용어의 구분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응답에서도 종교교육과 신앙교육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

었다. 다만 두 용어 모두 가톨릭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 종교교육이라는 맥

락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1) 종교교육/신앙교육에 대한 교사의 의견

종교교육/신앙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종교

교육/신앙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① 신앙교육/종교교육은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교육

신앙교육/종교교육은 예수님의 현존과 하느님에 대한 느낌을 받도록 해서 믿음이 생

기도록 하는 교육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신앙교육의 믿음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는 의

견인 것이다. 의견을 제시한 교사들은 모두 유아세례를 받았고 주일학교 교사 경력이 

있는 이들이었다. 그리고 모두 신앙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도록 노력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교사들이었다.

하느님에 대한 그 무엇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앙교육이다.  이는 인성교육

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며 종교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감정

적으로 차분해 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종교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더

불어 아이들이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받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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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교육은 예수님의 현존을 믿게 하는 것인 것 같다.  그러나 종교교육을 하는 

경우는 신자인 아이들에게만 하면 좋을 것 같다.

신앙교육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는 교육이다.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목표인 것 같다.  그

리고 신앙교육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교구나 교사교육이 필요하고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수준에 맞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신앙교육/종교교육은 정서적 안정을 얻도록 하는 교육

정서적 안정이 신앙교육/종교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대답한 교사는 개인의 신앙

체험과 연결하여 스스로가 신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꼈듯이 유아들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하였다. 이 응답자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은 위안을 주는 것이며 종교 집단에 참여하는 이유는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동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신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은 만큼 아이들도 이런 느낌을 받으면 좋

겠으며, 신앙을 통해 어려서부터 좋은 것을 얻으면 좋겠다. 가톨릭 유치원에서 일

하는 것도 신앙교육을 하기 위함이라는 소명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환경에

서는 아이들에게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신앙교육/종교교육은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교육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신앙교육/종교교육과 인성교육을 연결해서 응답했는데 이는 누

리과정과의 조화 뿐 아니라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종교교육이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응답을 한 교사들은 세례 시기와 교사경력에서 모두 다양했으며, 신

앙생활에 있어서 삶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 뿐 아니라 스스로의 신

앙생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모두 신앙교육/종교교육이 인성교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하였다.

신앙교육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교육이면서 사랑이 바탕이 되는 교육으

로 아이들이 사랑 안에서 커갈 수 있는 교육이다.  그러나 신앙교육의 식사 전 기

도, 전례 같은 것이 강압적이 되고 너무 주가 되어버리면 학부모 입장에서 불편할 

것 같다. 그러므로 인성교육과 예수님 생애를 연관 지어서 교육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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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교육은 인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지만 잘못하면 주입식 교육이 될 것 같다.  

따라서 교리내용에 대해서는 영유아보다 초등학생 때가 더 적합한 것 같다. 신앙교

육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느님을 강조하기보다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 지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때 단어 사용을 성서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

한다. 인성교육 할 때 예수님에 대해 한 번 더 언급하기도 한다. 이렇게 신앙교육

은 실생활에 믿음을 녹여주는 교육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인성교육과 연결지어

서 하고 있다.

종교교육은 곧 인성교육이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예

수님의 마음에 대한 교육을 하다 보면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 예로 아

이들끼리 화해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화해를 한다든지, 스스로 기도하는 

습관이 길러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종교교육에 있어서 교사교육이 중

요한데, 교사가 종교교육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

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예전의 신앙교육은 교리적인 내용을 외우도록 하고 신자수를 늘리는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요즘은 종교교육을 인성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본다. 성인(聖

人)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위인처럼 접근하기에 비신자 부모님의 거부감이 덜

하고,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종교교육의 인성 교육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와 더불

어 종교교육을 진행하는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안전이나,  소방 체험학습에 있

어서 실제로 방문해서 전문가와 함께 체험을 진행하면 아이들에게 어떤 계기가 되

듯이, 전문적이고 사명감이 있는 교사가 교육을 진행하면 아이들이 종교교육에 대

해 매력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 같다.

④ 신앙교육/종교교육에 대하여 표현하기 어렵다.

신앙교육/종교교육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답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응답자는 최근에 세례를 받았으며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다

고 답하였으나 신앙생활에 시간을 보내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한마디로는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종교교육에 있어서 일

반적인 결과물 위주의 수업보다는 수업 안에서 아이들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연계활동이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충분히 종교 활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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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교육/신앙교육에 관한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종교교육/신앙교

육이란 무엇인지,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하였

다. 특히 대다수의 교사들은 종교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교

리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교

육의 인성교육 측면이라고 답하였다. 

교사의 종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면, 첫째, 비신자 부

모와의 종교교육 논의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종교교육에서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인격적 측면에서 종교교육을 접근하는 것

은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넷째,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스스로의 감정에 

대한 의미를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교사에 따라 종교교육의 실천이 각

기 다르므로 보다 효과적인 종교교육을 위해서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2) 종교교육의 실천을 통해 교사가 받는 영향

종교교육이 ‘교사 본인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은 ‘지식적

으로 도움이 되었다’,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잘 모르겠다.’와 기타 의견으로 나

눌 수 있다.

① 종교교육의 실천은 교사 자신의 교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됨

교사는 자신이 아는 것을 가르친다. 종교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종교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곧 교사들이 교리를 공부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자신도 교리에 대

해 조금 더 알게 되었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응답한 교사는 3〜4년의 경력을 갖고 있

으며 유아세례를 받았다.

지식적인 측면에서 (본인도)  더 알게 되는 것 같다. 성모성월 준비를 하면서 왜 

성모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성경을 좀 더 다시 보게 되

었다. 행사와 교육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교리 지식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나도)아이들과 함께 배워간다. 아이들에게 이야기 해 주려면 나도 알아야 하고 정

확한 정보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검색하고, 찾아보고,  나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다. 유아세례를 받아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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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교교육의 실천은 교사 자신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됨

응답자들은 교리에 대한 이해가 곧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도 연결된다고 대답하였으

며, 종교교육에 있어서 유아들의 반응이나 답변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

게 되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을 한 교사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신앙교육을 하면서 지혜를 얻고, 더 (신앙적으로)알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

아이들이 일반 교육에 대해 보이는 반응보다 신앙교육을 할 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여주거나 교육 내용에 의문을 품는 반응을 통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종교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답변들이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하느님을 생각해야 할 

때 떠오른다.

종교교육에 있어서 나도 종교적인 분위기에 노출이 되고, 교육을 하면서 스스로

에게도 다짐이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종교교육과 신앙 사이에)  연결

고리가 생기는 것 같다.  

③ 종교교육의 실천은 교사 자신의 신앙 공동체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줌

종교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교사 자신의 개인적 교리 지식, 신앙적 차원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보다 확장된 영역 즉, 개인의 본당 공동체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응답자는 주일학교 교사 경력이 있었으며 종교집단에 참여하는 이유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도록 돕기 때문이긴 하지만 신앙의 목적이 

단순한 친목이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유치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당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

다. 미사 때 반주하는 것을 듣거나 봉사자가 오지 않으면 대신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④ 종교교육은 지속적인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줌

종교교육을 행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지속적인 종교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는 

응답이 있었다. 즉 종교교육이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특히 유아들은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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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쉽게 공유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주일학교(교사)때는 초등부만 보았는데, 주일학교는 성당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

상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유치원)는 성당에 다니지 않거나,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달랐던 점이 아이들이 예수님과 하느님

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이었다.  수녀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질문

을 하고 또 7살 아이가 동생한테도 알려주는 모습을 볼 때 ‘저래서 (교육을)하는구

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을 보면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종교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교사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으로 많은 교사들이 신앙적으로, 교리 지식적으로도 도움을 받는다고 답변하였

다. 특히 종교 교육적 분위기에 있어서 유아 뿐 아니라 교사도 영향을 받는다는 답변

도 있었다.

(3) 본당 활동이 종교교육 실천에 미치는 영향

본당 활동이 종교교육의 실천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직접적으로 도움

이 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단지 지식적인 도움 뿐 아니라 종교교육에 대해 깊이 생

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있었다. 

① 주일학교 교사 활동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됨

주일학교 교사 활동을 통해서 특히 교리나 성경에 대한 지식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답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여러 교육 활동을 유치

원 종교교육에 적용시키기도 하였다는 응답도 있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월례교육에서 배운 교리지식과 성경지식을 잊지 않고 유

치원 종교교육 때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통해 여러 활동들

을 배웠고 이를 유치원 종교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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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년성서 활동이 성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됨

종교교육 상황에서 성경에 대해 가르치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울 뿐 아니라 청년성

서 활동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청년성서모임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였으며 이것이 종교교육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답변이었다. 

그전까지는 평생을 성당을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듣긴 했지만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 청년성서모임을 하면서 사람들과 나눔도 하고 생각도 하게 되니까 나만의 

생각이 생겼다.  이것이 유치원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성서모임이 청년들에게 있어

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알맞은 것 같다.

청년성서모임에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몸에 받아들이는 듯 한 느낌을 받았고 이

것이 매일미사를 통해 성경 말씀을 자주 읽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었

으며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③ 주일학교 교사 활동이 교사의 태도에 대해 숙고하도록 도움

주일학교 교사 활동이 교사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숙고하도록 돕고, 다른 여러 교

육과 활동을 통해 이를 더 키워 나갈 수 있어서 현재의 유치원 교사로서 긍정적인 영

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유아교육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또, 본당 교사회를 하

면서 진정한 교사란 어떤 사람인지 느끼게 되었다.  

월례교육을 받거나 지구 활동을 하면서 교사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신앙활동을 하면서 믿음도 많이 생기게 되었고 이런 경험이 신앙적으로도, 일적으

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Ⅳ. 요약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 유치원 교사들이 가톨릭 종교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



종교교육학연구, 제 59권

고 있는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한 이론적 탐색으로 유아에게 종교교육이 가능한지 

마리아 몬테소리, 로널드 골드만, 토마스 그룸의 논의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이들은 공

통적으로 어린이들은 본성적으로 영적이기에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인지적 

수준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으므로 생활과 밀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현재 가톨릭 유치원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가톨릭 종교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현재 재직 중인 유치원의 가

톨릭 종교교육 현황’, ‘현재 재직 중인 유치원의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의 의견’, ‘종교

교육/신앙교육에 대한 교사의 의견’ 이다. 

첫째, ‘현재 재직 중인 유치원의 가톨릭 종교교육 현황’에 대해 교사들은 재직 중인 

유치원에서 가톨릭 종교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형식과 방법은 모두 

달랐다. 공통점은 교실이나 복도와 같이 유치원 곳곳에 성상과 십자가가 있고 식사 전

후 기도를 하는 점이었다. 종교교육을 연간 및 월간 교육과정 계획안의 정규 시간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으나,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성월이나 성탄, 부

활절과 같이 전례력에 따라서 행사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었다. 교육 내용

에 관해서는 성가를 배우거나, 성경동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전례력에 따라서 행사 

전후로 종교행사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은 

주로 교사와 원장(수녀, 일반 신자), 종교교육 담당 수녀에 의해 이루어졌다.

둘째, ‘현재 재직 중인 유치원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의 의견’에 대한 응답은  다양하

였다. 전반적으로 현재의 종교교육이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미비점이 있다는 답

변이 있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종교교육과정 운영에 부족함이 있다’, ‘종교교육에 대한 

자료와 교사교육이 부족하다’, ‘교사 개인의 소명의식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교육 

내용이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종교교육 시간이 부족하

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교회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종교적인 분위기

를 통해 유아와 교사 모두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개인적으로 종교교육/신앙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에 대한 질문을 통

해 교사 개인은 종교교육/신앙교육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종교교육/신앙교육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였고,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경우도 있

었지만 종교교육의 필요성에는 조사 참여 교사 모두 공감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

할 것은 많은 교사가 가톨릭 종교교육을 인성교육과 연결하여 실시하면 좋겠다는 응

답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답에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가톨릭 종교교육이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교리적 내용은 비신자 유아에게 강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학부모가 부담을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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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누리과정 도입으로 종교교육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리과정 안에 녹아드는 방법으로 가톨릭 종교교육을 인

성교육 측면에서 실시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2. 제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가톨릭 유치원 종교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긍정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톨릭 유아 종교교육과정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다양한 모델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 현재 가톨릭 유치원에서는 상황에 따라 형식적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형식적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교육 실제에 있어서도 교재를 

사용할 때가 있는 데, 이 경우  교사가 자체적으로 교안을 작성하여 교육이 이루어지

는 등 교재의 사용과 그에 따른 교육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형식적인 종교교육 과정 없이 비형식적인 교육만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 따라서 유

치원의 각기 다른 상황을 위해 다양한 교육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가톨

릭 종교교육 모델이 개발된다면 교사들이 개별 유치원 상황에 맞는 가톨릭 종교교육

을 실천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많은 교사들이 가톨릭 종교교육이 국가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대로 누리과정과 종교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조화를 위한 인성교

육 측면과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가톨릭 

종교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의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동시에 누리과정으로 인해 

종교교육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한 만큼 누리과정과 가톨릭 종교교육을 

인성교육 측면에서 연계시키면 누리과정과 가톨릭 종교교육에 있어서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 시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

지만, 가톨릭 교육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신앙을 길러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가톨릭 

신앙 안에서 자기이해와 함께 타인의 감정을 알고, 이해하는 사회적인 측면과의 연계

가 누리과정과의 연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 오리라 기대한다.

셋째, 교사가 종교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사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톨릭 유아 종교교육 모델 개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교사교육과정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가톨릭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교구와 여러 수도회가 

주관하는 교사교육이 존재하며 유치원에 따라 자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 될 필요가 있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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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교리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교육 뿐 아니라 가톨릭 유치원 교사 

간의 긍정적 교류를 통한 교사 학습 공동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통합 교사교육과정의 개발과 함께 일정한 주기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교사

들이 교안을 작성하고, 실제로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교사 역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넷째, 유치원의 종교적 교육 분위기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

의 물리적 환경이 신앙의 분위기로 조성되면 유아들은 신앙의 여러 상징들을 친근하

게 여기게 되고, 교육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제와 수도자의 

복장, 전례에 따라 달라지는 색깔의 복장이나 교실의 십자가와 성상, 유치원 입구의 

성모상 같은 환경 하나 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유아로 하여금 종교적 분위기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의 정서적 분위기와 물리적 환경에서 종교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형식적 교육과정과 비형식적 교육과정의 상호 호혜적 효과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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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A Study  of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C atholic  K indergarten  

T eacher abou t Catho lic  R elig iou s Education

Kim, Dasol·Kim, Kyungyee 

A rchd iocese of Seou l The C atholic U niversity  of K orea

T h is th es is aim s to analyze the curren t status o f Catholic religiou s education  in C atho lic  

kindergartens and  suggest w ha t th e  teachers shou ld  b e supported  by. A cco rd ing ly , re search  

question s  a re  a s  fo llow :  F irs t, w ha t is under d iscu ssion  on  th e po ssib ilities  and  p ractic es o f 

ch ildhood  relig ious education? Second , w hat is th e cu rren t state o f childhood  religiou s education  

a t Ca tho lic k inderga rten s in  Seoul d io cese , K orea? Th ird , how  do  th e teachers in C atho lic  

k inderga rten s understand  and practice ch ildhood  re lig iou s educa tion?

I referred the possibilities and practices of religious education for children to the theories o f M aria  

M on tesso ri,  R ona ld  G o ldm an  and  T hom as G room e. B ased  on  th ese th eo ret ica l founda tion s, I 

looked  in to  th e cu rren t s ta te o f  C a tho lic  ch ildhood  rel ig iou s educa tion  and  had  in- dep th  

in te rv iew s w ith  teachers on  how  th ey  unders tand  and  p ractice  C a tho lic ch ildhood  re lig iou s  

education . T he  questions fo r in terv iew s a re catego rized  as fou r m ain  parts: ‘p ersonal characte rs’, 

‘a ttitudes tow ard  faith ’, ‘th e  cu rren t s tate  o f relig iou s educa tion  in  k inderga rtens ’, and  ‘p ersona l 

op in ion s  on  rel ig iou s educa tion ’.

In conclusion, the teachers’ opinions on the current state of Catholic childhood relig ious educa tion  

a re  d iv id ed : in  th e  n ega tiv e  po in t o f v iew , teachers  re fer  to  ‘lack  o f tim e in  religiou s educa tion  

cou rse s’, ‘d isco rd  b etw een  teachers and  non-be liev ing  paren ts’, ‘in su ff ic iency  o f tex tbooks and  

re fe rence  books fo r teachers ’,  and  ‘sho rt o f re lig iou s train ing  fo r teachers’.

O n  th e  o th er  hand , in  th e po sitiv e po in t o f v iew , teachers po in t ou t ‘good  in flu ence on  

ch i ld ren  th rough  in fo rm a l educa tion  and  re lig iou s atm osphere’, ‘pa ren ts ’ aw areness  of the  

im portance of religious education since childhood’, ‘religiou s education in ha rm ony  w ith  fo ste ring  

good hum an nature’, and  ‘teachers’ participation in various activities at parish h elpful as teachers’.  

M y sugges tion s are  fo llow ing . F irst, it is necessa ry  to  e stab lish  a  var iety o f educational m ode ls  

fo r  re lig iou s  educa tion  cu rricu lum s. Second , it is n ec essa ry  to  m ake harm ony  be tw een  nat iona l 

k inderga rten  cu rricu lum  and  C a tho lic  re lig iou s  educa tion . T h ird , i t is  n ec essa ry  to  d eve lop  and  

opera te  a  teacher educa tion  p rogram  to  support teachers. L ast ly , b ecau se  re lig iou s  educa tion  is  



종교교육학연구, 제 59권

lik e ly  to  a ffected  by  educa tiona l env ironm en ts , it  is  im portan t to  bu ild  rel ig iou s atm osphere in  

th e  C a tho lic  k inderga r ten s .

K ey W ord s:  cu rren t sta tus  o f C a tho lic ch ildhood  re ligiou s education , C a tho lic  ch ildhood  

educa tion , ch ildhood  rel ig iou s educa tion


